
 

 

1. 보안동향 
 

‘학폭 폭로?’... 아이돌 출신 율희, 인스타그램 해킹 당해 

 

[미리보기] 

연예인 SNS 계정 탈취해 개인정보 유출 시도하는 링크 게재해킹 의심 링크는 관심 끌기 위해 ‘학교폭력 폭로’라는 글과 함께 게시[보안뉴스 

박은주 기자]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의 인스타그램이 해킹 당했다. 지난 26 일 율희는 개인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직접 해킹 소식을 

알렸다.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(24 시간 동안만 게재되는 게시물)에는 ‘네이버 카페에 

 

 

 

클릭 한 번에 ‘3 억 8,000 만원’ 증발... 택배 주소 정정 사칭 스미싱 범죄 발생 

 

[미리보기] 

택배 주소 정정 요구하는 메시지 보내 악성 앱 설치 유도 피해자 계좌에서 총 29 차례 출금 이어지는 동안 금융기관도 ‘몰랐다’[보안뉴스 

박은주 기자] 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‘택배 주소를 정정해달라’는 문자메시지를 받고, 스미싱 사기를 당해 약 3 억 8,000 만원의 피해를 

봤다.A 씨에게 택배 수신 주소 정정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. 그는 22 일 오전 

 

 

 
 

  
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1341&kind=&sub_kind=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1340&kind=&sub_kind=


K-POP 팬 노리는 인도네시아 해커 등장, ‘BTS 멤버 휴대폰 번호 알려주겠다?’ 

 

[미리보기] 

인도네시아 해외 해커 그룹 BTS 멤버별 연락처 입수했다고 주장텔레그램 통해 거래 방법 공개,  ‘우리에게 연락해 금액 지불하면 연락처 

주겠다’유명 연예인 사칭·특정 정보 거래 위한 금전 사기 유의해야[보안뉴스 이소미 기자] K-POP 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며 

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. 그 가운데서도 K-POP 의 대표선 

 

 

 

미국 법원, “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” 

 

[미리보기] 

미국 법원은 결정했다. 당분간 인공지능에는 저작권을 주지 않기로 말이다.[보안뉴스 문정후 기자]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예술품의 

저작권에 대한 재판이 미국에서 열렸고, 연방 법원은 “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”는 이전 저작권청(US Copyright Office)의 

주장을 받아들였다.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전면 부인하는 판례가 하나 생긴 것으로, 차후 

 

 

 

북한의 라자루스, 이번에는 GUI 프레임워크 사용해 멀웨어 만들어 

 

[미리보기] 

라자루스를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만드는 건 암호화폐에 대한 그들의 집요함이 아니다. 속도전에 능하다는 것이다. 보안 업계가 

이들의 속도를 쫓지 못하고 있어 라자루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척척 이뤄내고 있다.[보안뉴스 문가용 기자] 북한의 유명 해킹 단체 

라자루스(Lazarus)가 의료 분야와 인터넷 통신 분야의 조직들을 겨냥해 새로운 공격 캠페인을 

 

 

 
 

  
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1339&kind=&sub_kind=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1328&kind=&sub_kind=
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121327&kind=&sub_kind=


2. 보안권고문 
 

현재 악용되고 있는 Exploit(Update. 2023-08-24) 

 

[미리보기] 

2023-09-14 Apply mitigations per vendor instructions or discontinue use of the product if mitigation.. 

 

 

 
 

 

 

 

https://knvd.krcert.or.kr/detailSecNo.do?IDX=5976

